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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 견 반 묘를 킨 뒤 털을 말리

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. 도 가 는 반

동물을 붙 아 털을 말리기 위해 간힘

을 써  한다. 반 묘를 키우는 재현 

키 스(브랜 명 펫팸월 ) 대표도 비

슷한 경험을 다. 난해 외출 준비를 

하다 아이디 가 떠 랐다. 하게 헤

라이 에 끼워 양말을 말리던 중이었

다. 반 동물을 위한 옷을 만들  헤

라이 를 끼운 뒤 따뜻한 람으  털

을 말리면 떨까.  이 아이디 를 가

 해 1월 출 한 제품이 반 동물 털 

말리는 재킷 라이 한방 이다. 10 월간 

1만 가 팔렸다.

○ 드라이룸 점 보완…가격도 싸
반 동물 털을 말리기 위해 최근 나온 제

품으  라이룸이 있다. 기기 내부 사

방에  따뜻한 람이 나와 털을 말 준

다. 라이룸은 수 만원으  가 이 비

싼 편이다. 또 반 동물이 눈 코 등에 

람을 아 스 레스를 , 이런 이유  

기기 으  잘 들 가  하  는다. 

라이 한방은 이런 단 을 보완한 제

품 이라   대표는 다.

이용 방법은 간단하다. 재킷을 펼쳐  

반 동물을 히  머리 몸통 순  여

민다. 헤 라이 를 끼우  전원을 켜

면 된다. 처음에는 반 동물이 헤

라이  리에 놀랄 수 있다. 이때 살짝 

아  달래주면 좋다   대표는 말

다. 라이  람이 뜨거울 것 같다

는 우 에 는 람이  들 가는 

게 아니라 옆쪽으  들 가 뒤쪽 멍에

 찬 공기와 만나기 때문에 내부 온도

가 정하게 유 되  여기 기 뚫린 

멍으  습기가 출된다.  후 노곤

과 따뜻한 람 때문에 3~화분이면 

는 반 동물이 많다  다. 스르르 

이 들 정도  반 동물이 편 을 느

낀다는 얘기다. 10분이면 80형가량 건

된다. 가 은 반 동물 크기에 따라 3만

9000~7만9000원이다. 는 라이룸은 

공간을 많이 차 하 만 라이 한방은 

 보관할 수 있  공간을 차 하  

 여   휴대하기도 편리하다  말

다.

○ 미  일본 등 수출 추진
라이 한방은 오픈 켓과 홈쇼핑 온

라인몰 등에  판  중이다. 난 10월 

말 크라우  펀딩 플랫폼인 텀블 에  

크라우  펀딩을 진 , 표 달성액의 

3확0형가 넘는 을 으기도 다. 이 

으  디 인을 선한 신제품을 내

을 예정이다.  대표는  일본 인

도네 아 등으  수출을 진 중 이라며 

해외 허와 디 인 상표 출원을 쳤

다  다. 최근 라이 한방을 수출하

기 위해 인도네 아와 일본 펫 람 에 

참가하기도 다.

키 스는 반 동물 용품으  

 한방 과 털 한방 도 내놨다.  

한방은 반 동물  월이다. 흡수

이 일반 월의 7 에 이르는 것이 징

이다.  아 존닷컴에  판 되는 반

동물 용품을 벤치 킹해 한 

제품이다.

 대표는 군대 제대 후 20여 년간 

동차 인 리  용품, 온라인 케팅 플

랫폼 등 다양한 사 을 하며 성공과 실

패를 수차례 경험 다. 는 하철 

이 을 정도  힘든 도 있었 만 스

스 를 믿는 힘으  다  일 설 수 있었

다 며 반 동물 용품 사 을 

으  반 동물 제품, 케팅, 물류를 아

우르는 펫 플랫폼을 할 것 이라  

다.  전설리  기자  sljun@hankyung.com 

10개월간 1만대 판매

10분 정도면 80%가량 건조

휴대 편해 여행 갈때도 OK

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모아

디자인 개선한 신제품 계

럭키박스  반려동물 털 말리는 옷

“헤어드라이어  양말 말리다 아이디어 얻었죠”

중 벤처기 부는 내년부터 2021년

까  용되는 중 기  간 경쟁 제

품  212종을 정 다  확일 표

다. 3차원(3테)프린터 에너 장장치

(텍SS) 등 21종이 신규 중 기  간 경

쟁 제품에 됐다.

중 기  간 경쟁 제품은 공공기관

이 경쟁 제품으  정된 물품을 

할 때 중 기 이 제 한 제품을 의

무 하도  한 제도다. 중기부는 

경쟁 제품 가 정으  중 기 이 

연 18 원 치 이상의 판 를 보할 

수 있을 것으  예상 다.

정된 제품은 212종으  기존(203

종)보다 9종 늘었다. 3테프린터와 텍SS 

등 신성장 품  외에도 병원에  환  

생체정보를 하는 환 장치, 

무단횡단을 는 보 신호 음성 내 

보 장치 등이 새  경쟁 제품으  

정됐다.

쟁 이 됐던 3테프린터는 여  인쇄 

방  중 재료압출방 (심테M)으  제

한 다. 신성장 산 인 3테프린터를 

경쟁 제품으  정하면 장이 왜

될 가 성이 있다는 우 를 반 한 것

이다. 이병권 중기부 성장 원정책관

은 심테M 방 은 보 과 문용으

 쓰이는 3테프린터  의무  물

량도 전체의 확0형  설정 다 며 (3테

프린터의) 경쟁 제품 정이 장을 

왜 하거나 제품 연 (R탁테) 의

를 훼손하 는 을 것 이라  설명

다.

텍SS 또한 관공 에  주  사용하

는 용량(2확0㎾)으  품 을 제한

다. 가정용과 전용은 제외 다. 

텍SS 공공 달 장은 연 611 원 규

, 중 기  32 와 대기  9 가 참

여하  있다. 대기 이 생산하는 텍SS

는 2확0㎾보다 용량이 커 경쟁 제품에

 제외됐다. 중기부는 경쟁제품제도

 과보호되거나 장 왜 이 생하

는 제품은 정 제외를  검토할 

방침이다. 이우상  기자  idol@hankyung.com 

박재현 럭키박스 대표가 지난달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케이펫페어 에서 반려동물의 
털을 말리는 아이디어 제품 드라이 한방 을 소개하고 있다.  전설리 기자

럭키박스 

설립  2013년

위치  서울요용산구

제품  ‘드라이요한방’

특징 
반려동물요목 요후요털을요말리는요
아이디어요제품

에몬스 “친환경 가구로 승부”
김경수 장 올 매출 10% 증가한 2006  전망

운 상황에 도 해 출은 2006

원으  난해보다 10형가량 늘 날 것으

 예상 니다. 전한 가 에 대한 수

가 반 돼 기 · 비  간 거래(B2C) 부문 

출은 20형 증가할 것으  전 됩니다.

김경수 에몬스가  장은 확일 인천 

남동공단 본사에  열린 2019년 봄·여

름 신제품 품평 에  내년에도 친환경 

가 를 대거 출 해 비 의 니즈를 충

킬 것 이라며 이같이 말 다.

김 장은 기 견이 되  

가 계가 힘들다  운을 뗐다. 는 

부동산 경기가 나빠 면  이사 수 가 

줄  결혼을  하거나 는 사 인 

분위기 때문에 혼수 수 도 다 며 

주 확2 간 근 제, 최  인상 등으  

기 을 이끌기 운 환경 이라  설명

다. 이  현대 신세계 등 대기 들이 가

계에 뛰 든 것도 중 기  장에

는 반  은 일 이라  덧붙 다.

에몬스가 해 선방 할 수 있었던 이

유에 대해 김 장은 최근 불거진 라돈 

사태  등으  전한 제품을 찾는 비

가 많 기 때문 이라  말 다. 이케

아처  깐 쓰  리는 가 가 아니

라 오래 쓸 수 있는 가 를 제 해 중산

층을 공략한 전략이 주효 다는 설명이

다. 히 B2C 부문 중 리스 출이 

난해보다 22.8형 늘  외  성장을 주

도 다.

에몬스는 내년에도 친환경 가 를 앞

세울 방침이다. 내년 봄·여름 즌에 출

될 리스 노블 에는 천연 라 스, 천

연 양 , 달(너도밤나무 펄프를 원료  

한 섬유) 등 연친 인 재가 내장된

다. 리스 컴피 스득2에는 울용 커

를 덧댔다. 여름에는 커 를 벗기  체

열을 내 주는 라클 원단  리스를 

사용할 수 있다. 유해물질 는 세라  

도 출 한다. 김 장은 토,  등 

100형 천연재료를 12확0도 이상 온에  

가열한 세라 을 사용 다  말 다.

 내년 출 표는 해보다 10형 증가

한 2200 원으  다.

 심성미  기자  smshim@hankyung.com 

코스맥스 中 화장품 공장 FDA 제조 승인 

코스 스의 중  공장이  품의

(심테A) 제  승인을 다.

코스 스차이나는 상하이 장품 공

장이 심테A 실사를 통과 다  확일 

다. 중  공장에  생산한 기 성 장

품을 으  수출할 수 있게 됐다. 

은 외선 차단, , 주름 선 등의 

효과가 있는 기 성 장품을 일반의

품(OTC)으  분류하  심테A 허가를 

은 생산 설에  제 하도  규정하  

있다. 심테A 제  승인을 기 위해 는 

제품을 등 하  생산 장비, 공장 운 , 

원료, 생산, 기  보관 등 항 의 사 기

준을 만 해  한다.

코스 스는 인건비가 낮은 중 에  

생산한 장품으  에 진출하 는 

장품브랜 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

 전 하  있다. 동  내수 장만 공

략하던 중  공장에   수출 물량을 

제 할 수 있  공장 가동률이 아질 

것으  기대하  있다. 상하이 공장은 스

킨케 , 메이크 , 스크  등  화

3000만 의 장품을 생산할 수 있다.   

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m 

여성이 뽑은 좋은 기업

귀뚜라미 18년 연속 수상

귀뚜라 는 최근 울 여의도 63컨벤션

센터에  열린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  

대상  상 에  여성이 뽑은 좋은 기

 부문에 18년 연  선정됐다. 용노동

부 여성가 부 한 여성경제인협  등

이 후원한 여성이 뽑은 좋은 기 은 상

호 존중하는 기 문  산과 여성의 삶

의 질 향상에 이 한 기 을 선정하는 

제도다.

귀뚜라 는 해 KT 기가 니를 이용

한 인공 (AI) 음성인  제  비스

를 선보 다. 귀뚜라 는 또 언과 

설, 성  등에 노출된 비스센터 

상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온기 나눔 연

결음  상담 선(先)종료 제도를 도 하는 

등 상호 존중하는 기 문  산에 기여

하  있다.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김경수 에몬스가  회장(가운데)이 5일 인천 남동공  본사에서 열린 신제품 품평회에서 대리점
주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.  에몬스가  제공

2019 봄·여름 신제품 품평회

안전한 가  수요 계속 늘

노블앙 매트리스에 천연 라텍스

미  수출 교두보 확보

총 212종 … 2021년까지 적용

정부 年 18조원 판로 확보

3D프린터 등 21종 ‘中企간 경쟁제품’ 신규 지정
<재료압출방식>


